
염산바캄피실린 시장“위축”
퀴놀론계 항생제 등 수요급증 따라 … 내수·수출 모두 고전

앰피실린계 유도체인 염산바캄피실린이 신항생제의 수요에 밀리면서 점차 사양화 추세에 접어든 것

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염산바캄피실린은 퀴놀론계 항생제 등의 시장확대에 따라 내수는 물론 수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염산바캄피실린 국내시장 규모는 1만5 0 0 0 K g정도로 약

3 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 3년 염산바캄피실린 국내수요는 1만2 8 5 0 K g으로 9 2년 1

만4 8 6 0 K g에 비해 13.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은 9 3년 4 6 8 0 K g으로 9 2년 5 3 0 0 K g에 비해 13.2%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 3년 각 기업별 수급현황을 보면 종근당이 5 9 0 0 K g을 생

산해 3 8 3 0 K g을 수출하고 자가소비를 포함 5 3 0 0 K g을 내

수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진약품은 3 3 0 0 K g을 생산해 8 5 0 K g을 수출하고 자가소

비를 포함 3 1 0 0 K g을 국내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은 유한양행에서 스웨덴 A s t r a와 기술제휴로 원료를

매년 4000~5000Kg 정도들여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한양행은 수입한 원료로「펜그리브정」이라는 항생제를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A s t r a에 로얄티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 3년 수입은 4 4 5 0 K g으로 9 2년 5 1 6 0 K g에 비해 13.8% 감소했고 9 2년은 9 1년 5 3 7 0 K g대비 3.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함께 한국화이자는 본사로부터 완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데 매년 1200Kg 정도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염산바캄피실린 생산기업인 영진약품과 종근당의 수출선을 보면, 영진약품은 일본에 전량 공급하고

있고 종근당은 동남아지역 등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염산바캄피실린은 9 4년 K g당 2 2 0 ~ 2 3 0달러선에 수출됐으며 예년에 비해 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염산바캄피실린 국내공급은 종근당이 국제약품에 매년 1200~1300Kg 정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영진

약품은 근화제약에 매년 약 4 0 0 K g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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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염산바캄피실린수급현황(단위: 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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